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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군슬러지로부터의 질산염 제거 특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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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수로용 UO2 분말 제조시설이던 우라늄 변환시설은 2001년부터 제염 해체를 통한 환경복원사업을 

시작하였다. 해체과정에서 변환공정의 운전 중 발생하고 라군에 저장되어있는 슬러지의 처리는 매우 

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. 라군의 처리공정은 슬러지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체비용을 절감하고, 우라

늄을 포함하는 모든 성분을 최종 처분 또는 고체화 처리할 수 있는 화학적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. 

본 연구에서는 라군 슬러지의 특성과 개발되고있는 공정기술을 기초로 하여 용해-여과공정의 특성을 

평가하였다. 슬러지에 1.0∼3.0배의 물을 첨가하여 슬러지 내 질산염 및 우라늄의 용해특성을 알아보

았다.  

우라늄은 물 첨가비에 따라 용해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따라서 용해비율을 최소화하여야 용

해액 내 우라늄이 적게 용출되고 후속공정의 처리능력 부담과 폐액의 생성량을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
되었다. Ca(NO3)2, NaNO3, NH4NO3등의 질산염의 경우에는 낮은 물 첨가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용

해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물 첨가비는 슬러지의 1.5배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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